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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8년 4월 29일 주일말씀>

하나님과 주가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고 깨달아라

본  문  이사야 14:27

        전도서 3:1-8

할렐루야! 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하나님과 주가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고 깨달아라.’

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 <매일>, 하나님과 주는 <목적>을 두고 행하십니다.

   <매일> 행하지 않으면, <뜻>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.

   고로 <매일> ‘그날그날 해당되는 일’을 행하십니다.

 사람이 <하나님>을 볼 수는 없으나,

   <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>은 볼 수가 있습니다.

   고로 하나님이 매일 무엇을 행하시는지,

   <보낸 자, 주>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   <그>가 행하면서,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말씀해 줍니다.



- 2 -

   고로 <함께하는 자>는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증거합니다.

 <보낸 자>가 어디 있으나 하나님은 ‘그’를 통해 행하시는데,

   반드시 ‘때’를 따라 행하십니다.

   <때>가 되었기에 행하시는 것입니다.

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보세요.

   <하나님의 때>가 되니 상황이 급변하여,

   그리도 냉랭하던 남북한이 <남북 정상 회담>을 하게 됐습니다.

   보낸 자가 시대 십자가를 져 주고, 

   그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‘70일’ 만에

   남북한 정상이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!

   <하나님이 정하신 때>에 행하셨습니다.

   <하나님이 보낸 자, 그 육>을 통해 ‘먼저 할 일’을 하시고,

   <주의 생각 그대로> ‘때’를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.

 이와 같이 모든 일들도 ‘정한 때’에 행하십니다.

 하나님은 섭리사 안에도, 섭리사 밖에도 행하십니다.

   <섭리사 안>에서는 ‘영적’으로 행하시고,

   <섭리사 밖>에서는 ‘육적’으로 행하십니다.

   <영적>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

   <새 시대를 좇는 자들>을 통해 행하신다는 말이고,

   <육적>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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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<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>을 통해 행하신다는 말입니다.

 사람들이 시대를 아나 모르나, 하나님은 ‘때’가 되면 행하십니다.

   <새 시대를 알고 좇는 자들>을 중심해서 행하시고,

   이어서 동일하게 <새 시대를 모르는 자들>도 같이 행하게 하십니다.

 <새 시대를 좇지 않는 자들>은 하나님이 행하셔도 모릅니다.

   그러나 <시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를 믿고 사는 자들>은

   <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심>을 보고,

   삼위께 영광 돌리고 증거하며 주와 같이 행합니다.

   고로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.

   혹여, <새 시대를 따르는 자들>이 몰라도 <보낸 자, 주>는 아시니,

   그가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증거하여

   알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줍니다.

 <남북 정상 회담을 한 양국의 두 정상>이

   때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. 

   <하나님의 뜻>을 이루기 위함입니다.

 이미, <주>는 하나님은 때를 맞춰 행하시고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

   증거해 왔습니다.

 하나님은 <믿는 자들의 세계>에서나, <안 믿는 자들의 세계>에서나

   <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>를 중심해서 ‘때’를 맞춰 행하십니다.

   그래서! <주>가 시대의 죄를 대신하고 나온 지(십자가 기간을 끝내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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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로부터) 70일 만에, 

   <하나님이 정한 때>를 따라 ‘남북의 일’도 행하신 것입니다.

 하나님은 항상 ‘한 때 두 때 반 때’를 따라 행하시고,

   혹은 21일, 40일, 70일을 정해 놓고 행하십니다.

 <하나님의 창조 목적, 휴거 역사>도 ‘때’를 따라,

   보낸 자가 땅에 온 지 70년 만에 행하셨습니다!

   때는 2015년 3월 16일이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 항상 하나님은 <보낸 자, 주의 때>를 맞춰 행하십니다.

   <그날그날 행할 것>을 매일 ‘그’를 통해 행하십니다.

   마치 왕이 자신과 결혼한 여자를 통해 매일 할 일을 행하듯이,

   하나님은 <시대 보낸 자>를 중심해서

   매일 행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.

 

 모두 알아야 될 것은 ‘이것’입니다!

   오늘도 하나님은 <보낸 자>를 통해 ‘행할 일’을 행하고 계십니다.

   매일 ‘그때그때 그 날에 해당되는 일’을

   <보낸 자>와 함께 행하시고 끝내십니다.

   그러면서 <매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>을 행하십니다.

   이에 따라 <민족>과 <세계>도 ‘때’를 맞춰 행하게 하시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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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!

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,

   <주>가 행하면, <세상>도 따라서 행한다.

  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된다. -입니다.

 매일, 매일이 중합니다.

   하나님이 주를 통해 행하시는 매일이 중합니다.

   이때가 중합니다.

   <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와 함께 하시는 일>을 뺏기지 말고,

   주를 중심하여 다 같이 행해야 됩니다.

   그 날이 가면, 못 하고 끝납니다.

   그러나 그 날 주와 같이 행하면,

   <제대로 못 한 것>은 ‘후’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.

   <매일 열심히 하는 자>는 하나님의 뜻을 ‘더 크게’ 이루고,

   <못 하는 자>는 ‘작게’ 이룹니다.

 매일 행하되, <하나님의 뜻>을 따라 

   <지혜>와 <지식>과 <질서>에 의해 행하기 바랍니다!

 지금 하나님은 <부활의 역사>를 행하시며,

  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모두를 향해

   <평화의 역사>를 행하고 계십니다.

   이때 <주와 함께 행하는 자들>은 부활되어 행하게 됩니다!

   고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, 나와도 복을 받고,



- 6 -

  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!

 <하나님이 행하시는 일>을 깨닫지 못하면,

   <지난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>을 이룰지라도

  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.

   <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>는

   복 있는 자요,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

   하나님의 창조 목적, 사랑 휴거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입니다.

   <뒤에 처져서 그냥 따라오는 자들>은 모릅니다.

   <하나님이 주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행하는 자들>이 되기를

   축원합니다!

 하나님이 주와 함께 매일 무엇을 행하시는지 깨닫고,

   삼위와 주와 함께 행해야 됩니다. 

   이런 자가 ‘부활되어 산 자’입니다.

   <산 자>가 주와 함께

   - 매일 ‘부활의 역사’를 행합니다.

   - 매일 ‘새로운 역사’를 행합니다.

   - 매일 ‘기쁨의 일들’을 행합니다.

 <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>이, <세상에 일어나는 일들>이

   모두 ‘부활되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’입니다.

   모두 알고 깨닫고,

   <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>을 ‘같이 행하기’를 축원합니다.


